
[초등 논술 2]  8단원 닮은 듯 다른 이야기

◉「아기 돼지 세 형재」를 읽고 세 형제의 행동을 비교해 친구화 이야기해 봅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년    반, 이름                   

① 아기 돼지 세 형제는 집을 짓기로 했고, 각각 다른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. 그 이
유는 무엇인가요?

② 친구 3명과 첫째, 둘째, 셋째 역할을 맡아 대사를 읽어 봅시다. 

③ 첫째와 둘째의 집은 늑대가 ‘후~.’ 불어 날아가서, 셋째 집으로 피신을 왔어요. 
늑대가 돌아간 후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?

첫째
첫째는 (          )로 집을 지었어요. 

그 이유는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때문이에요.

둘째 둘째는 (          )로 집을 지었어요. 

그 이유는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때문이에요.    

 
셋째

셋째는 (          )로 집을 지었어요. 

그 이유는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때문이에요.

첫째 -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?

- 아! 볏짚으로 얼기설기 대충하면 되겠다~!

- 집이란! 쉴 수 있을 정도면 되지!

둘째
-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. 어떻게 지을까?

- 아! 저기 나무가 있군! 나무로 뚝딱 지어 놓고 나가서 놀아야겠어!

셋째 - 엄마가 늑대를 조심하라고 했어. 어떻게 하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?

- 오!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벽돌을 한 줄 한 줄 쌓아 올려 집을 지으면 늑

대로부터 안전할 꺼야!


